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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사회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규탄 발언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 정상

화를 위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고집불통, 아집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확인 사살이다. 

집권여당은 그동안 방송3법, 방통위설치법 개정 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걷어차며 반대만을 외쳐왔다.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입법
권을 가진 국민의힘은 용산의 2중대를 자처하며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 ‘좌파 영구
장악법’이라는 왜곡 선동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폄훼했다. 4월 총선에서 혹독한 채찍을 
맞고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주야장천 누릴 것이라는 환각이 집권 여당을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근거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안무치, 자가당착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술친구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특집으
로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유진그
룹에 팔아넘기고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꽂아 YTN을 장악했다. 
또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줄행랑을 쳤고,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씨는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로 탄핵안이 발의돼 
업무가 정지됐다. 방송과 통신 콘트롤타워를 방송장악 전위대로 전락시켜 놓고도 ‘방송
의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적 공감대’ 운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
을 부정하는 행위다.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운영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은 만천
하에 드러났다. 혀를 길게 뽑아 둘러대도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우리는 언론과 방송 독
립,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무수한 시민들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견결히 나설 것이다.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